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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 공도 출토 인골을 중심으로 - 

박 선 주**

Ⅰ. 머리말

고고학유적지에서 발견되는 인골은 이들이 살았던 시기와 지역에 따른 체질적 특성을 보

여줄 뿐 아니라 당시 주민들의 질병과 영양상태 등 많은 인류학적 정보를 제공한다(Titus &

Walker, 2000). 따라서 조선 후기 중부지방 주민집단에 대한 체질적인 특성은 중부지방에서

출토된 인골의 연구를 바탕으로 밝힐 수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중부지방에 출토된 인골에

관한 연구는 발굴보고서의 일부1)로 다루어 졌을 뿐 이 지역 출토 인골을 체질인류학적 관점

에서 종합적인 연구2)는 거의 없다. 이는 지금까지 인골이 집단으로 출토되기보다는 한 두

개체 씩 출토되었기 때문이다3).

2004년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일대에서 구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많은 유

적들이 조사되었는데4) 특히 조선시대 후기 분묘군에서는 다량의 인골이 출토되어 이 당시

중부지방의 주민집단의 체질적인 특징을 밝히는데 그 실머리를 제공할 것이다.

* "이 논문은 2007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2007)"

**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1) 박선주. 1995, 「화성고주리 발굴조사보고」『서해안고속도로발굴보고 3』(단국대중앙박물관), 박선주. 1995. 

「화성구포리 출토 사람뼈 분석」『서해안고속도로발굴보고 2』(단국대중앙박물관), 박선주, 1995. 「송라리 

출토 사람뼈 분석」『서해안고속도로발굴보고 2』(단국대중앙박물관), 박선주 1996.「현리 출토 조선시대 후

기 사람뼈의 인류학적 연구」『평택 현화리 유적발굴보고서』(충북대 선사문화연구소) 

2) 박선주, 1997.「서해안 지역(화성군구포리, 고주리) 출토 조선 후기인골의 인류학상 연구」『고고미술사론 

5』(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3) 고고학 유적지에서 출토된 인골에 관한 연구 중 조선 후기에 속하는 인골의 본격적인 분석은 그동안 발굴자의 

무관심과 관습에 따른 어려움 등에 의해 1990년대 초에야 겨우 시작되었다. 

4) 안성공도유적은 2004년 월1일부터 2006년 2월16일에 걸쳐 京畿文化財團 附設 畿甸文化財硏究

院에 의해 발굴되었으나 종합보고서는 아직 출간되지 않아 현장설명회 자료로 대신하였다(2005.8

安城孔道 宅地開發 事業地區內 遺蹟發掘調査 4次 指導委員會議 資料). 인골에 관한 조사는 충북

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유해발굴센터에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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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주로 안성공도유적 인골을 바탕으로 조선후기 중부지방 주민들에 대한 인

류학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5) 분석 내용은 머리뼈와 사지뼈에 관한 계측적 특징과 비계

측적 특징을 조사하고 질병 중 주로 치아질환과 뼈에서 관찰되는 병리학적 질환을 찾고자

하였다. 더불어 출토 인골을 바탕으로 인구학적 분석과 당시의 매장 형태 등도 조사하고자

하였다.

안성공도 인골 머리뼈의 일반적인 해부학적 특징을 현대 한국인 남녀에 대한 연구와 비교

하였으며 이들의 영양상태와 건강상태를 잘 보여주는 머리뼈 밑면의 변화와 치아에서 관찰

되는 질환도 비교하였다6).

1. 인골 출토지점(제2 지점)의 지형과 층위 및 연대

조선시대인골이 출토된 회곽묘와 토광묘가 밀집한 제2지점은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391-1과 일대로 (34,623㎡, 약 10,473평)38번 신설국도 북쪽에 접하여 위치하며 조사지역 북

쪽은 북에서 남으로 향하는 서쪽 능선이 끝단에 해당한다. 해발고도가 45m 미만인 2개의 구

릉성산지가 포함된다. 서쪽에는 용두리 물어리들이 펼쳐있고, 그 동쪽에 솟아있는 해발 43m

의 완만한 저구릉성 산지에서 남쪽으로 2개의 가지능선과 그 사이 계곡이 해당된다. 서쪽은

물얼리들과 연접하고 양성행 364번 지방 국도가 지나가는 가지능선(가구역)과, 3지점과 좁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가지능선(나구역), 두 가지능선의 사이 남동쪽으로 완만

한 계곡으로 구성되어 있다.”7)

인골은 가지역의 경우 98기의 토광묘(고려시대이후) 중 일부에서 그리고 8개의 조선시대

회곽묘에서 출토되었고, 나지역의 경우는 64기의 토광묘 일부(고려시대 이후)에서 출토되었

다. 토광묘 출토인골은 조선시대후기에 속하는 것으로 가늠되며 회곽묘는 16-17세기에 속하

는 것으로 가늠된다.

Ⅱ. 안성공도 출토인골의 인류학적 연구

1. 연구자료와 연구방법

안성공도 지역 조선시대 출토 분묘군에서는 모두 49개체의 인골이 출토되었다. 인골 중 보

존상태의 양호정도에 따라 완전인골 17개체, 1/2～1/3 정도 남은 인골 15개체와 1/4이하 정

5) 안성공도는 지역적으로 한반도 중부지방에 속하고 지금까지 출토된 인골 중 가장 많은 인골이 같은 시기에 한 

지역에서 출토되었기에 이들 주민의 체질적 특징이 중부지방을 대표한다는 데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또

한 연구에 사용된 인골에서 변형이 관찰되지 않는다.  

6) 한국인에 관한 자료는 6.25전사자1)와 조선후기(17-18세기 중부지방) 출토 인골1)을 바탕으로하였다. 비교는 

미국 워싱톤대학의 테리 인골모음Terry collection과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법의학인골모음Forensic 

Collection(백인과 흑인)과 중공군 전사자를 자료로 하였다(박선주, 2007 논문에서 인용). 연구에 사용된 인골

은 모두 어른 남성이며 머리뼈에 이상이 있는 자료는 연구와 비교에서 제외하였다. 

7) 2005.8 安城孔道 宅地開發 事業地區內 遺蹟發掘調査 4次 指導委員會議 資料,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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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인골 1/2~1/3인골 1/4이하 인골 모  둠 

 출토인골 최소개체수 (MNI) 17 (35%) 18 (37%) 14 (29%) 49 (100%)

그림 1. 최소개체 비교그래프

도 남은 인골 17개체로 분류하였다.8)

사람뼈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는 계측적 · 〮비계측적 방법을 사용하여 일차적으로 남녀 가

늠하기, 나이찾기, 키재기 그리고 뼈의 형태적 특징을 밝혔으며9), 가능하면 병리학적 증상과

인구통계학의 자료도 찾고자 하였다.

안성공도 출토인골은 현대 한국 사람과 비교하였는데, 이 자료는 일제하 경기지방 출토 인

골을 조사한 도오랑의 연구(島五郞, 1934)과 6.25전사자유해의 해부학적 분석(육군본부외,

2003)10)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비교는 머리뼈에 대한 계측적 비교만을 실시하였다.11)

2. 출토 인골의 인류학적 연구

①. 안성골도 출토인골의 최소개체수(MNI : Minimum Number of Individual)

안성공도에서는 모두 49개체의 인골이 출토되었다. 이 중 머리뼈와 사지뼈를 포함한 완전한 인

골은 17개체(35%)이며, 머리뼈가 없이 뼈대의 1/2～1/3 정도 남아 있는 인골이 18개체(37%)이다.

뼈의 1/4정도가 남아 있는 개체 수는 14개(29%)이다.

표 1. 최소개체수(MNI)

8) 연구에 사용된 인골은 변형이 없는 인골 중 계측값을 얻을 수 있는 인골에 한하였다.

9) 남녀를 가늠하기 위해서 먼저 엉덩뼈의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머리뼈와 사지뼈 그리고 엉치뼈의 특징들도 

조사하였다. 나이 찾기는 이빨이 솟아나는 정도, 이빨의 닳은 정도, 머리뼈이음새 정도, 감춤뼈 이음새의 

변화 등을 종합하여 가늠하였다(Todd, 1920;Miles, 1963; Krogmann, 1978; Ubelaker, 1980; Lovejoy, 

1985; White,2003). 키재기는 트로터와 글래서(Trotter & Glesser, 1958)의 연구 중 몽골로이드 복원공

식을 이용하였다. 재기는 마틴(Martin, 1928)의 방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학자들의 방법도 

참고하였다(Howells, 1973; Brothwell, 1981; Bass, 1987; 丁, 1983). 좌우가 있는 경우는 모두 잰 후 

밀리미터로 표시하였으며 재기는 스위스 GPM사의 계측기들을 사용하였다. 또한 각 개체가 지닌 해부학

적 특징과 병리학적 현상도 찾고자하였다(Shipmann, 1985; Gill, 1990; Steele, 1988; Simon Mays, 

1998). 여기서 사용된 용어는 우리말 사용을 원칙으로 하였고, 우리말은 주로 손보기 등의 연구에 따랐으

며 대한해부학회 연구를 참고하였다. 

10) 유군본부 자료는 2000～2003년까지의 기록만 수록되어 있으며 2004～2007년까지의 자료는 당해 년에 발

간 된 유해발굴보고서의 자료를 인용하였다.

11) 머리뼈에 관한 계측적 비교는 머리뼈 성장이 끝난 남녀 어른(20세>)에 한정하였다. 남성으로 분류된 19개체

의 인골 중 20대가 4명, 30대가 4명, 40대가 3명, 40대부터 55세까지가 5명, 어른으로 분류된 인골이 2명 

등 중년과 장년이 14명이나 머리뼈비교는 보존상태가 좋은 7개체에 한 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20대가 2명, 

30대가 4명, 40～50대가 2명, 그리고 노인이 2명으로 중·장년 이상에 속하는 인골이 8명이나 이중 중 4(5명)

명만이 비교가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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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여 불가 모둠

 남녀가늠하기 19 (39%) 14 (28%) 16 (33%) 49 (100%)

② 출토인골의 남녀가늠하기

출토된 49개체의 인골 중 남자로 판별되는 인골은 19개체(39%)이며 여성으로로 분류된 인

골은 14개체(33%)이고, 나머지 16개체(33%)는 뼈대를 통해 남녀를 가늠할 수 가 없다.

표 2. 남녀가늠하기 

그림 2. 남녀가늠하기 비교그래프

③ 출토인골의 나이가늠하기

나이가늠하기는 인류학에서 사용하는 구분에 따라 10대초까지는 3살 단위로, 15세부터 39

세까지는 5살 단위로 40세 이상은 10살 단위로 구분하였다. 남성으로 분류된 19개체의 인골

중 10대가 1명, 20대가 4명, 30대가 4명, 40대가 3명, 40대 부터 55세까지가 5명, 어른으로 분

류된 인골이 2명 등 중년과 장년이 14명으로 남성인골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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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0대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불가

남 0 1 8 7 1 2
여 0 1 8 2 2 1

불가 4 0 2 1 0 9

그림 3. 나이가늠하기 비교그래프

여성의 경우 10대 초반이 1명, 20대가 2명, 30대가 4명, 40～50대가 2명, 그리고 노인이 2

명으로 중 · 장년 이상에 속하는 인골이 8명으로 여성 인골의 57%정도에 달한다.

남녀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1～3살 사이의 어린아이도 3개체 출토되었다.

남녀를 통틀어 보면 1～9세사이가 4명, 10대가 2명, 20대가 10명, 30대가 8명, 40대가 6명,

50대 이상이 4명으로 사망률은 남자의 경우 40～50대가 가장 높으며 여자의 경우는 20～30

대가 가장 높으며 나이가 들수록 사망률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자의 경우 2

0～30대 사망률이 높은 것은 출산 중 사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가늠된다.

표 3. 나이가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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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cm)
성별 150~154 155~159 160~164 165~169 170~174 모 둠

남 　 2 5 4 1 12
여 5 　 2 　 　 7

불가 　 　 　 　 　 30

그림 4. 키재기 비교그래프

④ 출토인골의 키재기

출토인골의 키는 허벅지뼈를 바탕으로 가늠되었다. 출토인골 중 남자는 12개체에서 여자는 7

개체에서 키를 가늠할 수 있었다. 남자의 경우 키는 주로 160～169cm 사이에 속하는 개체가

64%정도이며, 여성의 경우 150～154cm 사이에 속하는 인골이 71%정도에 달한다. 남성의 평균

키는 165.7cm이고 여자의 평균키는 156.9cm로 남자대여자의 평균키비율은 1.06로 한국 어른남녀

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12)

표 4. 키재기

12) 이 비율은 샌 니콜라스 출토 아메리카 인디안의 평균 키 비율(1.05)과 비슷하다(Rogers,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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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기항목  Cranial Measurements    남자(n)     여자(n)

1. 머리최대길이     Maximum length  172(n:8)  167(n:4)

2. 머리최대너비     Maximum breadth  138(n:8)  130(n:4)

3. 광대뼈사이너비   Bizygomatic breadth  135(n:5)  128(n:1)

4. 머리높이(ba-br)  Basion-bregma height  140(n:8)  133(n:3)

5. 위턱최대너비     Maximum alveola breadth   65(n:8)   62(n:4)

6. 위턱최대길이     Maximum alveola length   47(n:6)   48(n:4)

7. 위얼굴길이       Upper facial height   71(n:8)   65(n:4)

8. 얼굴전체길이     Total facial height  120(n:8)  110(n:4)

9. 앞머리최소너비   Minimum fronta breadth   95(n:8)   92(n:4)

10.코굼길이         Nasal height   52(n:8)   49(n:4)

11.코굼너비         Nasal breadth   25(n:8)   25(n:4)

12.눈굼너비         Orbital breadth   39(R,L n:5)   39(R=L n:3)

3. 머리뼈와 사지뼈의 해부학적 특징 

① 머리뼈의 해부학적 특징

안성공도에서 출토된 49개체의 인골 중 머리뼈의 특징을 관찰할 수 있는 인골은 17개체뿐

이다. 머리뼈의 크기와 형태를 추정하기위해 재기가 가능한 머리뼈길이와 너비, 높이, 광대뼈

너비, 위턱길이/높이, 위얼굴높이, 전체얼굴높이, 앞머리최소너비, 눈높이, 눈너비, 코굼길이,

코굼너비, 머리뼈 밑면높이 등 14개 항목에서 재기값을 얻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머리지수,

머리길이/높이지수, 머리너비/높이지수, 머리밑면지수, 머리앞뒤지수, 얼굴전체지수, 위얼굴지

수, 눈굼지수, 코굼지수, 위턱지수 등 10개의 지수값을 얻었다.13)

표 5. 안성공도 출토 남․여 머리뼈 잰값

13) 재기값과 지수값은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유해발굴센터에서 사용하는 머리뼈 재기 항목 중 비교연구에 

주로 이용되는 항목을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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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눈굼높이         Orbital height   35(R=L n:7)   33(R=L n:3)

14.머리밑면높이     Cranial base height   21.5(n:8)    22.3(n:3)

표 6. 머리뼈 지수값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머리뼈지수 Cranial Index (n= 개체수)

남성 (n:7) 여성 (n:5)

긴머리(dolicocrany) 14.3% (n:1) 40% (n:2)

가운머리(mesocrany) 42.9% (n:3) 0% (n:0)

짧은머리(brachycrany) 28.6% (n:2) 40% (n:2)

꽤짧은머리(hyperbrachycrany) 14.3% (n:1) 20% (n: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머리뼈길이/높이지수 Cranial Length-Height Index (n=개체수)

남자 (n:7) 여자 (n:4)

낮은머리(chaecrany) 0% (n:0) 0% (n:0)

가운머리(orthocrany) 0%(n:0) 0% (n:0)

높은머리(hypsicrany) 100% (n:7) 100% (n: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머리뼈너비/높이지수 Cranial Breadth-Height Index (n:개체수)

남자 (n:7) 여자 (n:4)

낮은머리(tapeinocrany) 0% (n:0) 0% (n:0)

가운머리(metriocrany) 28.6% (n:2) 50% (n:2)

높은머리(acrocrany) 71.4% (n:5) 50% (n: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머리뼈밑면 평편지수 Index of Flatness of the Cranial Base14)

14)  머리뼈 밑면에 대한  현대한국인 어른에 대한 연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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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7개체) 여자 (4개체)

낮은 밑면(13.70) 42.9 % 50 %

높은 밑면(18.40) 57.2 % 50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머리앞뒤너비지수 Fronto-Parietal Index (n:개체수)

남자 (7개체) 여자 (4개체)

좁은머리stenometopic 14.3% (n:1) 25% (n:1)

가운머리meriometopic 28.6% (n:2) 75% (n:3)

넓은머리eurymetopic 57.2% (n:4) 0% (n: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얼굴전체지수 Total Facial Index (n: 개체수)

남자(4개체) 여자(2개체)

넓은얼굴 euryprosopic 0% (n:0) 0% (n:0)

가운얼굴 mesoprosopic 75% (n:3) 100% (n:2)

좁은얼굴 leptoprosopic 25% (n:1) 0% (n: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위얼굴지수 Upper Facial Index (n:개체수)

남자(4개체) 여자(2개체)

euryeny 넓은위얼굴 0% (n:0) 0% (n:0)

meseny 가운위얼굴 75% (n:3) 50% (n:1)

leptney 좁은위얼굴 25% (n:1 ) 50% (n: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코굼지수 Nasal Index (n:개체수)

남자(7개체) 여자(4개체)

좁은코굼leptorrhiny 28.6% (n:2) 40.0% (n:2)

가운코굼 mesorrhiny 42.8% (n:3) 40.0% (n:2)

넓은코굼 chamaerrhiny 28.6% (n:2) 20.0% (n: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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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연령
Range 

남 여
20~29세 30~39세 40세이상 20~29세 30~39세 40세 이상

9. 눈굼지수 Orbital Index (n:개체수)

남자(7개체) 여자(5개체)

좁은눈굼 chamaeconchy 14.3% (n:1) 40% (n:2)

가운눈굼 mesoconchy 42.9% (n:3) 20% (n:1)

넓은눈굼 hypsiconchy 42.9% (n:3) 40% (n: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위턱지수 Maxilloalveolar Index (n:개체수)

남자 (6개체) 여자 (6개체)

좁은위턱 doichurany 0% (n:0) 0% (n:0)

가운위턱 mesurany 0% (n:0) 0% (n:0)

넓은위턱 brachyuranic 100% (n:6) 100% (n: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사지뼈 특징

사지뼈 중 허벅지뼈(femur)와 정강뼈(tibia)의 특징을 찾고자 하였다.

허벅지뼈의 경우, 남녀 모두 뼈대의 성장이 끝난 20세 이상의 인골 19개체의 허벅지뼈 납

작정도15)를 조사하였다. 현대한국인의 경우 남자는 81.0, 여자는 79.1로 납작뼈를지니고 있으

며 안성 출토인골은 남녀 18개체가 납작한 허벅지뼈를 지니고 있다. 1개체의 30대 여자에서

병리학적 원인으로 알려진 불룩허벅지뼈Stenomeric가 관찰되었다.

정강뼈의 경우 모두 12개체(남 8개체, 여 4개체)의 인골에서 납작정도16)가 관찰되었다. 남

자 한 개체에서 가운형이 나타날 뿐 남녀가 거의 납작정강뼈Eurycnemic로 현대 한국인 남녀

(남 72.5, 여 73.1)와 차이가 없다.

표 7.  허벅지뼈 납작정도지수 (Platymeric Index)

15) 허벅지뼈 납작정도는 허벅지뼈 윗부분subtrochanter에서 관찰된다. 납작지수= subtrochantric 앞뒤길이 

x100/subtrochantric 좌우너비로 계산된다. 

16) 정강뼈 납작정도는 정강뼈 핏구멍에서 관찰된다. 납작지수=핏구멍좌우너비x100/핏구멍앞뒤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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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ymeric 4(33.3%) 4(33.3%) 4(33.3%) 2(28.6%) 2(28.6%) 2 
(28.6%)

Eurymeric 　 　 　 　 　 　
Stenomeric 　 　 　 　 1(14.3%) 　
합계 12 7

표 8.  정강뼈 납작정도지수 (Platymeric Index)
     성별/연령
Range 

남 여
20~29세 30~39세 40세이상 20~29세 30~39세 40세이상

Hyperplatyc
nemic 　 　 　 　 　 　
Platycnemic 　 　 　 　 　 　
Mesocnemic 　 1(12.5%) 　 　 　 　
Eurycnemic 3(37.5%) 3(37.5%) 1(12.5%) 2(50%) 2(50%) 　
합계 8 4

③ 비계측적 특징

인골의 머리뼈와 치아에서 관찰되는 메토픽 이음새와 인카뼈, 카라벨리 도드리 등의 비계

측적 특징은 안성공도 출토인골의 유전적 관계와 환경과의 관계를 보여준다.17) 안성공도 출

토 인골에서 관찰되는 비계측적 특징은 출토된 17개체의 완전 인골 중 앞머리에서 메토픽

이음새가 1구에서 관찰되어 0.06정도의 빈도를 보인다.18)

아래 첫번째 어금니의 경우 5개체에서 관찰이 가능했는데 4개체에서는 +5형이, 1개체에서

Y5형이 관찰된 점으로 보아 +5형이 높은 빈도로 나타난 것으로 가늠된다.

④ 치아 질환

안성공도에서 출토된 인골에서 치아질환을 관찰할 수 있는 치아의 수가 많지 않아 마모정

도를 통계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불충분하다. 그럼에도 17개체의 인골 중 치주농양과 충치가

각각 7개체(82%)에서 관찰되었다. 이런 정도의 충치 출현으로 볼 때 안성공도지역에 묻힌

집단에서 아주 높은 충치질환이 있음을 가늠할 수 있는데, 이는 안성공도에 묻힌 집단들의

음식과 구강관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으로 가늠된다.

에나멜형성부전증Hypoplasia는 전체 인골의 앞니와 송곳니에서 약하게 나타난다. 심한 에

나멜형성부전증은 어린 시절 심한 고열에 의하거나 영양 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Simon,

1998) 등으로 볼 때 안성공도 출토 인골에서 보이는 약한 에나멜형성부전증은 영양섭취와

관련이 있다.

17) 스치(Suchey, 1975)는 비계측적 특성 중 일부는 유전적/환경적 관계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18) 현대 한국인의 경우, 메토피즘의 출현은 낮은 빈도 (0.02)로 나타난다(최병영·한승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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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연령별 나이가늠하기 그래프

⑤ 기타 증상

관절염Osteoarthritis은 일상생활에 의해 관절이 닳고 손상되는 것을 말한다. 인골에서 출

토되는 관절염의 발생정도를 통해 개인의 습관적 활동 행태를 가늠할 수 있다. 안성공도에서

는 나이든(40～50세) 1개체의 등뼈에서 관절염의 흔적인 너더리ripple가 허리등뼈에 남아 있

다. 이는 아마도 허리에 힘이 가해지는 운동량을 오랫동안 지속했던 때문으로 농사를 지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비슷하다.

또 다른 1개체에서는 아래턱의 꼭지뼈condyle가 위턱파임mandibular fossa과 맞지 않는다. 이

는 식습관이 나쁘거나 외부의 충격에 턱이 빠졌기 때문으로 가늠된다.

4. 인구학적 분석

안성공도 출토인골의 나이와 남녀가늠하기는 출토인골 뼈대를 바탕으로 조사되었다. 출토된

48구의 유해 중 나이 가늠이 가능한 인골 중 3구는 3살 이하의 어린아이이며, 7～12세가 2구이

다. 15～20세에는 2구이며 31구는 20세 이상의 어른이다.

남녀를 통틀어 보면 1～9세 사이가 4명(11.1%), 10대가 2명(2.8%), 20대가 10명(27.8%), 30

대가 8명(22.2%), 40대가 6명(16.7%), 50대 이상이 4명(11.1%)으로 사망률은 남자의 경우 2

0～30대가 가장 높으며 나이가 들수록 사망률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자의 경우 20～30대 사망률이 높은 것은 출산 중 사망과 관련이 있으며, 어린아이의 경

우 1～3세에서 높게 나타난다19)

표 9. 연령별 남녀가늠하기 

19) 인골은 유적의 토양조건에 따라 나이에 출현정도가 다르다. 즉 어린아이뼈는 어른보다 더 빨리 분해되기 때

문에 안성공도출토 인골 중 어린아이의 뼈는 실제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가늠된다.



- 13 -

5. 매장형태

안성공도 지역에서는 모두 49 구의 인골이 출토되었는데 이 중 회곽묘는 9 기이며 거의가

2지점 분묘군에 밀집되어 있다(회곽묘 : 9기 (2-가 지점:7기, 2-나 지점:1기, 3지점:1기). 토광

묘는 39 기로 2지점과 3, 6지점에 걸쳐 퍼져있다(토광묘 : 39기 (2-가 지점:17기, 2-나 지

점:12기, 3지점:6기, 4지점:2기, 6지점:2기).

이렇게 묘의 매장형태와 밀집정도에 따르면 2지점 회곽묘는 같은 집안의 묘소로 가늠되며

토광묘는 일반 서민들의 묘지로 가늠된다. 특히 2-나 지점 38호 토광묘에서는 2개체의 인골

이 함께 출토되었는데 오른쪽은 35～39세 정도의 여자이며 왼쪽은 남자로, 나이는 가늠할 수

없지만 어른뼈로 이들은 아마 부부일 것으로 가늠된다.

Ⅲ. 현대 한국어른 머리뼈와 비교

1. 머리뼈 비교

머리뼈 잰값을 이용하여 지수를 계산하면 머리뼈 형태를 추론할 수있다. 조선 후기 중부지

방에 살던 주민집단의 머리뼈 형태를 가늠하기위해 이식에 속하는 안성공도 출토 인골과 현

대 한국인 남녀 어른의 머리뼈와 비교하였다. 비교는 머리뼈 재기값을 바탕으로 10개의 지수

항목에서 이루어졌다 (표 10.1～10.10).

표 10. 머리뼈 지수로 본 비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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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뼈지수 Cranial Index

남성(7개체) 여성(5개체)

긴머리(dolicocrany) 14.3% (9%) 40% (4.0%)

가운머리(mesocrany) 42.9% (27.5%) 0% (24.0%)

짧은머리(brachycrany) 28.6% (39.9%) 40% (38.0%)

꽤짧은머리(hyperbrachycrany) 14.3% (19.1%) 20% (30.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의 값은 현대 한국남녀의 출현빈도임

* 머리뼈지수로 보면 안성공도 출토인골은 남자의 경우, 현대 한국남자와 다르게 가운머

리가 짧은머리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여자의 경우 안성공도 출토인골은 현대 한국여자와 비

교할 때 짧은머리는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긴머리가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머리뼈길이/높이지수 Cranial Length-Height Index

남자(7개체) 여자(4개체)

낮은머리(chaecrany) 0% (0 %) 0% (0%)

가운머리(orthocrany) 0%(5.6%) 0% (6.0%)

높은머리(hypsicrany) 100% (93.3%) 100% (94.0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머리뼈길이/높이지수로 보면 안성공도 출토 머리뼈는 현대 한국남녀와 같이 높은머리

를 지니고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머리뼈너비/높이지수 Cranial Breadth-Height Index

남자(7개체) 여자(4개체)

낮은머리(tapeinocrany) 0% (7.9%) 0% (16%)

가운머리(metriocrany) 28.6% (37.6%) 50% (56.0%)

높은머리(acrocrany) 71.4% (54.5%) 50% (28.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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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뼈너비/높이지수의 경우 안성공도 출토인골은 현대 한국남녀와 비교할 때 남녀 모

두 높은머리가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머리뼈밑면 평편지수 Index of Flatness of the Cranial Base

남자 (7개체) 여자 (4개체)

낮은 밑면(13.70) 42.9 % 50 %

높은 밑면(18.40) 57.2 % 50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현대 한국인의 경우 머리밑면의 평편도를 조사한 연구가 없어 Neumann(1942)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였다. 안성공도 인골에서는 남녀가 각각 50% 정도의 빈도로 출현하고 있다.2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머리앞뒤너비지수 Fronto-Parietal Index

남자 (7개체) 여자 (4개체)

좁은머리stenometopic 14.3% (60.1%) 25% (70.7%)

가운머리meriometopic 28.6% (24.2%) 75% (22.0%)

넓은머리eurymetopic 57.2% (15.7%) 0% (8.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머리앞뒤지수는 머리를 위에서 볼 때 모양을 나타낸다. 현대 한국인 남녀는 좁은머리

인 반면 안성공도 출토인골에서 남자는 넓은머리가, 여자는 가운머리가 높게 나타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얼굴전체지수 Total Facial Index

남자(4개체) 여자(2개체)

넓은얼굴 euryprosopic 0% (8.6%) 0% (11.1%)

가운얼굴 mesoprosopic 75% (32.4%) 100% (50.0%)

좁은얼굴 leptoprosopic 25% (41.0%) 0% (27.8%)

20) Neumann(1942)의 연구에 따르면  Aleut에스키모와 아메리카 인디언은 낮은 밑면을, 미국 백인은 높은머리

밑면을 보이고 있으며 안성공도 인골은 미국백인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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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안성공도에서는 남자 4구, 여자 2구 등 모두 6구의 유해가 출토되었는데 모두 가운얼굴

이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현대한국인의 경우 남자는 좁은얼굴과 가운얼굴이 높게 나타나며

여자는 가운얼굴의 빈도가 높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위얼굴지수 Upper Facial Index

남자(4개체) 여자(2개체)

euryeny 넓은위얼굴 0% (4.1%) 0% (9.8%)

meseny 가운위얼굴 75% (49.0%) 50% (48.8%)

leptney 좁은위얼굴 25% (44.8%) 50% (36.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위얼굴의 경우 현대 한국 남자와 여자는 가운위얼굴과 좁은위얼굴이 높은 빈도로 나타

나는데 반해 공도에서는 남자는 가운형이 높으며, 여자는 현대한국여자와 비슷한 빈도를 보

인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코굼지수 Nasal Index

남자(7개체) 여자(4개체)

좁은코굼leptorrhiny 28.6% (38.3%) 33.3% (20.0%)

가운코굼 mesorrhiny 42.8% (38.8%) 33.4% (32.0%)

넓은코굼 chamaerrhiny 28.6% (20.8%) 33.4% (44.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안성공도 출토인골의 경우 현대 한국남녀와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눈굼지수 Orbital Index

남자(7개체) 여자(5개체)

좁은눈굼 chamaeconchy 14.3% (15.7%) 40% (6.0%)

가운눈굼 mesoconchy 42.9% (65.2%) 20%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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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눈굼 hypsiconchy 42.9% (19.1%) 40% (26.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현대 한국남녀는 가운눈굼이 높게 나타나는 데 반해 안성공도 출토 남자 인골은 가운

눈굼과 넓은눈굼이 높게 나타나며, 여자는 좁은눈굼과 넓은눈굼이 높게 나타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위턱지수 Maxilloalveolar Index

남자 (6개체) 여자 (6개체)

좁은위턱 doichurany 0%(1.8%) 0% (7.1%)

가운위턱 mesurany 0%(7.0%) 0% (10,7%)

넓은위턱 brachyuranic 100%(91.2%) 100%(82.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위턱의 경우 안성공도 출토 인골과 현대한국남녀는 둘 다 넓은 위턱을 나타낸다.

2. 머리뼈 밑면 높이 비교

비타민 D 결핍에 의한 심한 구루병이나 필요한 단백질 결핍은 뼈가 중력을 이겨내고 정상

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한다. 따라서 어릴 때 영양상태가 나쁘면 뼈의 성장을 억제하여 특

히 두뇌와 머리를 받쳐주는 머리뼈 밑면을 평평하게 한다(Angel, 1975, 1982). 즉 사회경제적

으로 다른 집단에 속한 주민의 머리뼈 밑면의 편평정도는 영양상태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21)

는 뜻으로, 다시말해 머리뼈 밑면의 높이22)는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 영양상태와 건강상태를

겪었는지를 잘 나타내준다23).

귀밑점porion-으뜸점basion로 알려진 머리뼈 밑면 높이의 차이로 집단사이의 차이를 찾는

연구는 2세대 전부터 알려져 왔는데 머리뼈 밑면의 높이 정도는 유전적 특징이라는 주장과

환경과 영양 때문이라는 연구(Angle, 1982)가 있다24). 19세기부터 20세기에 살던 미국인(백

인과 흑인)과 아메리카 인디언의 머리뼈의 연구에 따르면 머리뼈 밑면의 높이는 영양상태와

21) 그러리히와 톰스 (Greulich & Thomas, 1938.1939)등은 골반도 영양상태에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22) 귀밑점-으뜸점Porion-basion의 길이로 알려진 머리뼈 밑면의 높이는 캘리퍼coordinate caliper나 머리깊이

subtraction 를 계산하는 방법 등으로 쉽게 측정된다. 

23) 미국사회에서 1880년부터 1950년대까지 머리뼈 밑면의 높이를 포함한 주요성장의 변화는 비타민 D와 햇빛, 

그리고 단백질 섭취 때문에 일어났다는 보고가 있다(Cummings, 1940; Loomis,1967; Frisch, 1978; De 

Luca, 1980). 

24) 엔젤(L.Angle, 1982)이 새로운 방법을 제시 했으나, 한국출토 샘플의 경우 골반 등이 남아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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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조건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Neumann, 1942).

안성공도에서 출토된 머리뼈를 조선후기 중부지방에 살던 주민인골의 대표값으로 설정하

여 조사하였다. 한반도출토 고려시대 인골과 6.25전사자 및 한국전에서 사망한 중공군 인골

을 비교자료로 하였다.

표 11. 연구자료의 잰값과 지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기항목 개체수/ 잰값

고려말 17-18세기 조선시대 6.25전사자 중공군

skull base height(mm) 17.0 21.4 (12) 22.3(83) 19.1 (7)

basion - bregma height(mm) 132.0 139.5 (12) 141.0(78) 132.2 (7)

skull base height index 13 15.3 (12) 15.9(78) 14.2 (7)

stature(cm) / 164.0 (12) 165.0(74) 163.5 (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7-18세기와 20세기 초인 6.25전사자의 머리뼈밑면의 차이는 고려시대와 중공군전사자의

연구에 비해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표 12). 이러게 두 인골모음에서 머리뼈밑면의 차이가 크

지 않다는 것은 두 인골모음사이에서 영양상태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

다25). 따라서 한국인골의 모음의 경우 17-18세기에 살던 주민들의 영양상태를 알려주는 연

구와 1930년대 일제 치하에서 한국인 어린아이들의 영양상태를 보여주는 연구는 전무한 실

정이나 민간계층에서 어린아이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어떻게 획득했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먼저 햇빛이 성장에 미치는 중요성은 잘 알려져 왔다. 한국출토 인골모음은 17-18세기 출

토 인골의 경우는 매장형태로 , 6.25전사자는 뼈대와 치아 등의 특징 등으로 볼 때 중산층

내지 이하의 계층으로 성장과정 중 충분히 햇빛을 받으며 살았을 것으로 가늠된다. 문제는

어린아이의 발육에 필요한 비타민과 단백질 등 균형 잡힌 음식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었느

냐 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민간계층 가정에서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단백질을 제공했

는지를 살펴보면 그 답을 얻을 수 있다. 17-18세기이후 조선후기사회는 자본주의가 태동하면

서 개인의 소득을 진작시키는 경제적 구조를 지니게 된다. 집주위나 사용 가능한 텃밭 등에

서 심은 채소류나 콩 등으로 성장에 필요한 비타민을 얻을 수 있었다. 필요한 단백질은 민간

계층에서 계절에 따라 집주변에서 획득할 수 있는 작은 젖먹이동물이나 물고기 및 양서류

등과 논두렁에 따라 심은 콩이나 견과류 등26)을 통해 해결했을 것으로 가늠된다. 실제로 이

25) 이 두 인골모음의 영양상태를 직접 비교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인골 모음에  영향을 끼친 사회경제

적 조건에 따른 영양상태의 변화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인에서도 같은 현상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가늠

된다.

26) 어린시절에 필요한 단백질 등은 개구리나 쥐, 뱀, 개, 물고기와 집에서 키우는 가금류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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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방법은 얼마 전까지도 농촌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었다.27)

3. 에나멜 형성부전증

영구치아의 경우 에나멜 부위에 줄이 생기는 에나멜형성부전증은 어릴 때 열(아니면 영양

실조에 의해)에 의해 에나멜 조직이 심각하게 상한 결과이다(Clement, 1963; Cook, 1979). 테

리인골모음에서는 에나멜형성부전증이 70-90% 정도 나타는데 반해 법의학 샘플에서는

47-68% 정도가 나타난다. 치아의 에나멜 성장 장애는 영양보다는 어린시절의 질병때문으로

가늠된다. 법의학 샘플의 경우 에나멜 형성부전증을 가진 사람은 키가 1.8cm 줄어 들었지만

머리뼈 밑면의 높이는 1.4mm가 줄었다.28) 따라서 키와 머리뼈의 다공성 정도, 그리고 에나

멜 형성부전증은 법의학인골모음이 테리인골모음보다 더 나은 영양조건과 건강상태를 지녔

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분명히 문화조건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백인보

다 흑인에서 영양상태의 차이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한국 출토인골에서 에나멜형성부전증은 인골 전체에서 관찰되나 그 정도가 미약한 점으로

보아 치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일부 특정 영양소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가늠된다.

Ⅳ. 맺는말

이 글에서는 조선후기 중부지방 주민집단의 체질적 특징을 밝히고자 2004년 기전문화재연

구원이 안성 공도태지개발 사업지구 내에서 발굴조사 중 조선시대 분묘군(회곽묘와 토광묘)

에서 출토된 인골의 인류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조사지역내의 조선시대 출토 분묘군에서는

모두 49개체의 인골이 출토되었다. 이중 인골 중 보존상태의 양호정도에 따라 완전인골 17개

체 중 20세 이상의 인골 12개체를 연구하였다.

사람뼈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는 계측적 · 비계측적 방법을 사용하여 일차적으로 남녀가늠하

기, 나이찾기, 키재기 그리고 뼈의 형태적 특징을 밝혔으며, 가능하면 병리학적 증상과 인구 통

계학의 자료도 찾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안성공도에서 출토된 인골의 남녀는 비슷한 빈도로 나타나며 사망당시의 나이는 40～

50대가 각각 70%, 57%롤 나타난다. 이는 조선 후기 중부지방 주민의 절반이상의 평균수명이

40～50대 정도 였던 것으로 가늠된다.

3) 당시 주민의 키는 남자 160～169cm 가 64%, 여자는 150～154cm가 71%로 1930년대 한

국사람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4) 머리뼈에서 10개 지수를 비교하였는데 4개 지수(높은머리, 좁은/가운콧굼,넓은위턱) 만이

였다. 

27) 지방에서 자란 많은 4-50대의 경우 어릴 때 개구리나 쥐고기 및 냇가에서 잡은 물고가 등을 먹었다는 증언

을 하고 있다. 

28) 한국인골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인골에서 약한 에나멜형성부전증이 관찰되었다. 이는 어린

시절에 질병에 걸린 정도가 심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키와 머리밑면높이와의 관계는 밝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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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한국인과 닮았으며 다른 형태는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29).

5) 사지뼈는 납작허벅지뼈와 납작정강뼈로 1930년대 한국인 남여와 차이가 없는 점으로 보아

일상생활에서의 변화(예: 노동의 형태)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가늠된다.

6) 치아의 경우 조사된 17개체의 치아 중 14개체에서 치주농양과 충치가 관찰되었는데 구

강습관과 음식이 원인인 것으로 가늠된다. 인골 전체에서 앞니와 송곳니에 약한 에나멜형성

부전증이 보이는 데 치아 에나멜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가늠된다.

7) 사망률은 남자의 경우 20～30대가 가장 높으며 나이가 들수록 사망률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자의 경우 20～30대 사망률이 높은 데 이는 출산 중 사망과 관련이있는

것으로 보이며, 어린아이의 경우 1～3세에서 높게 나타난다.30)

8) 조선후기 중부지방의 매장형태는 크게 회곽묘와 토광묘를 구분되는데 회곽묘는 주로

밀집 형태로 나타나며 토광묘는 분산형태를 나타는 점으로 보아 회곽묘는 같은 집안의 묘소

로 가늠되며 토광묘는 일반 서민들의 묘지로 가늠된다.

9) 조선후기 중부지방 주민의 경우 머리뼈 밑면의 발달이 백인들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지

만 흑인보다는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관찰되는데 이는 민간계층 가정에서 어린아이 성장

에 필요한 영양을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민간 재래적 방법 때문인 것으로 가늠된다. 그러나

조선 후기시대후기 인골과 20세기초 6.25 전사자의 머리뼈 밑면을 비교한 결과 별다른 차이

가 없는 점으로 보아 두 집단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일제하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6.25전사자의 영양 상태와 생활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가늠된

다.

29) 머리뼈의 변화는 뼈에 걸리는 압박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가늠된다.

30) 인골은 유적의 토양조건에 따라 나이에 출현정도가 다르다. 즉 어린아이뼈는 어른보다 더 빨리 분해되기 때

문에 안성공도출토 인골 중 어린아이의 뼈는 실제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가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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